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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0: 이 내용은 누구든지 인용하지 않고도 교육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Disclaimer: 이 내용은 독창적인 내용이 아니므로 인용하지
않아야 하며, 내용의 완결성은 발표 이후 보장할 수 없음. 
윤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것임. 이
내용은 법적 분쟁에 자료로 사용할 수 없음. 

•이해관계 선언: 이해관계 없음



학습 목표

• 우리나라 의학학술지의 KoreaMed와 각 국제 색인데이터베이
스 등재 현황을 살피고 발전 전략을 기술할 수 있어야 한다.

•구체 목표
•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회원단체 발행 학술지의 Scopus, 
PubMed, MEDLINE, PubMed Central, Scopus, SCIE, A&HCI, 
ESCI 등재 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 국내지와 국제지로서 생존 전략을 두 가지 이상 기술할 수 있어
야 한다.



148 종 회원 학술지 국제 색인데이터베이스 등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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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base별 학술지 수

Database Number of 
journals

% of 276

MEDLINE 27 9.8
PMC 125 45.3
Scopus 127 46.0
SCIE, A&HCI 55 19.9
ESCI 44 15.9



모두 국제 색인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될 필
요 있는가?

• 왜 등재시키려고 하는가?
①기관에서 업적 평가에 활용
②투고 논문 수 증대 효과
③게재료 충분히 확보 가능
④학회의 위상

•미등재지는? →회원의 투고로 유지 가능, 특수한
목적



학술지 누리집 개선이 필요한 학술지

① 독립 도메인

② Secure URL →https://

③ 학술지 표제

④ 발행처

⑤ eISSN

⑥ 목적과 범위

⑦ 편집위원회

⑧ 투고규정

⑨ 학술 출판에서 투명성 원칙과 처리 기준 제 3판

⑩ 게재료

⑪ 현재 및 과거 논문



Warta Pengabdian Andalas
published by Universitas Andalas in Indonesia

https://doaj.org/toc/0854-655X


http://wartaandalas.lppm.unand.ac.id/in
dex.php/jwa/index



DOI를 갖추어야 하는 학술지
• 경제적인 문제?  편집인의 무관심?

• KISTI에서 무료 제공



DOAJ 등록을 서둘러야 하는 학술지

• 266종 Open Access

• 97 종 등록 (42.9%)

• 국내 등록지 159종
중

• 97종 의편협 학술지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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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C 등재 시도하는 영문지

• 2014년까지 신청만 하면 100% 등재

• 2015년부터 심사 기준 강화 →선정율 30% 수준

• 과학성 확보 최선

• https://www.ncbi.nlm.nih.gov/pmc/pub/journalselect/

① 연구설계

② 연구설계에 해당하는 권장 보고 지침

③ sample size estimation

④ 과장된 해석은 금물



우선 SCIE 등재를 신청하여야 하는 학술지

•ESCI → 학술지의 기본 갖추었는가?

•2021년 8월부터 새로 신청 받음

•2022년 말까지 등재 신청 한 학술지 심사 마침

•언어와 무관하게 심사

•2023 JCR부터는 ESCI 잡지도 Journal impact 
factor를 제공



ESCI와 SCIE 등재 심사 점검 항목

SCIE



Principles of transparency and best 
practice of scholarly publishing, 3rd

version 항목을 갖추어야 하는 학술지

⚫SCIE, Scopus, PMC,  MEDLINE 등재지도 갖추자

⚫서구 편집, 발행인이 정한 지침 →아시아 학술지
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가?

⚫Scopus, PMC,  MEDLINE 미등재지는 심사 받을
때 필수



https://publicationethics.org/resources/guidelines-new/principles-
transparency-and-best-practice-scholarly-publishing



국립중앙도서관에 digital archiving이 필
요한 학술지

•Archiving policy

① DOAJ 등록에 필수 기술 사안

② Best practice 필수 기술 사안

③학술지가 언젠가는 발행 중지 가능함. →어디선가 찾
아야 한다→인류의 과학자산

④ PMC 등재지는 PMC, 미등재호는?



https://www.nl.go.kr/archive/archive.do



KoreaMed 등재 신청을 하여야 하는
학술지

•20여 종

•신규 가입 학술지는 서둘러 학술지 평가 신청

•학술지 누리집을 국제 수준으로 갖추기



국문지는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



국문지도 PMC 등재 가능

① 2019년부터 언어 정책 변경

②다른 언어라도, 영문 논문이 한 호에 50% 이상

③영문 논문 25편 이상: 종설, 원저, 증례 포함

④영문 논문만 심사함

⑤영문지와 똑 같이 과학성 심사

⑥ JATS XML 기술 수준 평가 →국내지는 문제 없음.



학술지 언어 정책과 경비

• 국문지는 특별한 목적: 타 직종과 교류, 교육, 훈련

• 세부 전문 분야 학술지는 영문 발행

• →전세계 독자와 투고자 확보 필요

• 대학 발행 학술지

• →종합 학술지로 영문 발행

• → PMC 등재



Editor-publisher 편집인 훈련과 회사 발전

• 국제 상업출판사 발행 학술지 편집인 역할→Peer review 

• 국제 상업출판사와 협력→ 15종

• 그외 모두 editor-publisher

• 플랫폼에서 PMC, PubMed 중요

• 국내 출판사 발전이 필수

• 출판 전문가 배출→원고편집인,  managing editor, copyright,  
marketing, IT 전문가, Ilustration 전문가, 통계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왜 위에 언급한 사항을 모두 구현하지 못할까?

•무관심도 있으나 핵심은 경비 →지원할 고급 인력

• Editor-publisher →헌신과 봉사

•적어도 학술지 누리집 사용자 환경은 논문 내용과 무관
하게 전 세계 최고 수준 필요

•전 세계를 시장으로 보고 독자와 저자를 확보할 필요


